
보도참고자료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: 배포 목 / : 2023. 4. 20.( )

오늘부터 전세피해 상담 버스 운영 개시
심리 상담 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안내- , 

복지부의 복지 및 심리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협력 지원- 

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( )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

지원이 이뤄지도록 ‘찾아가는 상담 버스 를 ’ 운영한다.

ㅇ 이번 찾아가는 상담 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지원 방안을 미처 

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, 지자체, 보건복지부 

및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 협력하여 운영한다.

□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차원에서  오늘부터 심리상담이 

가능한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고, 

ㅇ 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일부터 심리 상담은 

물론 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는 

버스를 운영한다.

ㅇ 아울러 , 국토부는 약 명 규모의 200 법률ㆍ심리 상담 전문인력을 확충

하고,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현장 부스도 

운영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보건복지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

심리지원 서비스의 현장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원희룡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“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

조속히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”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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